
 

중견기업·스타트업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스타트업 협업 통해 동반자적 가치 추구에 나선 기업 행보 주목 

어려운 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경영 실천 나서  

 

 

 

 

 

 

최근 국내 유명 항공 기업들의 사익추구와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마주한 우리의 현실은 온갖 모욕과 비난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기쁨조를 방불케 하는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이른바 ‘갑의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들춰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그릇된 권위의식에 나온 갑질 파문에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개인의 그릇된 행동이 기업의 가치 하락을 이끌고, 나아가 임직원과 거래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까지 악순환의 고리에 휘말리게 했다. 

반면 녹녹치 않은 산업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들도 있다. ’함께 나가야 

모두 이긴다’라는 동반자적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최근 사회적 문제와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2008년 설립한 카페 종합 솔루션 기업 ‘흥국에프엔비’와 국내 자동차 협력업체 

중 가장 오래된 업력을 자랑하는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의 행보가 눈에 띈다. 

두 기업 모두 탄탄한 내공을 기반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 유망 스타트업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 추구를 

넘어 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 혁신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흥국에프엔비(189980)는 과일농축액, 스무디, 착즙주스를 비롯해 커피, 디저트 등 프리미엄 음식료 생산 

및 유통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트렌드에 맞는 신메뉴 개발에 집중하며 커피 및 디저트 사업 

확대를 이뤄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과 상호협력을 통한 신규 성장 모멘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흥국에프엔비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 제공하고, 꾸준히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해 서로 윈윈하는 형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재 랩노쉬로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 ‘이그니스’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특유의 젊은 기획력과 감각이 새로운 트렌드에 접근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유통망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그니스 

역시 흥국에프엔비의 축적된 노하우를 습득해 스타트업의 한계를 넘어 식품 시장을 개척하는 

브랜드로서의 입지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차량용 시트 및 암레스트 등 자동차 내장재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공업(170030) 역시 사업 

다각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대공업은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중견기업 

연합벤처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경남권 중견기업들과 산업은행이 신사업 

발굴 및 창업 생태계 연결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투자 수익에 목적을 두기 보다 상호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갖춰 미래성장동력을 찾자는 현대공업의 의지와 일치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맞춰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을 접목해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한편,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대공업은 유망 스타트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기술 확보 및 신사업 

진출에 유리해지고, 스타트업 기업 또한 경영 노하우를 비롯한 안정된 네트워크를 지원받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정서는 오히려 꽁꽁 얼어붙어 가는 모습의 요즘이다. 

이러한 와중에 상생의 덕목을 가치 삼아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모습은 단연 인상적이다. 상생의 

행복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축적된 인프라가 스타트업의 

젊은 에너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산업 생태계를 그리는 모습이 기대되는 바다. 


